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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영유아 도서의 자료조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J시에 소재한 8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을 대상으로 

자료조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분석대상 도서관의 어린이실 

담당 사서 8명, 영유아실을 방문한 부모 2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도서관에서 

KDC를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었으나 배가는 분류체계와는 달리 출판사명의 자모순 배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출판사별 배가 방식은 사서 측면에서는 정리의 편리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용자들은 분류체계와 

배가의 이원화로 인해 자료 검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온라인검색목록시스템의 검색 

결과에 도서 위치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KDC를 유지하되 배가 방식을 청구기호 순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2) 새로운 영유아용 분류표를 개발하는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ith a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resource organization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s resources, this study examined 8 municipal libraries in J city and suggeste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To do tha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8 children’s librarians and 25 users, 

who were parents visiting the libraries. All libraries examined were using KDC to classify young children’s 

resources, but books were shelved by the alphabetic order of publishers’ names. This arrangement 

strategy was regarded very convenient in re-shelving materials from the perspective of librarians, 

but users had difficulties in finding books because of the separation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arrangement system. Also, the online public cataloging system did not provide accurate and sufficient 

information to locate a book.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wo ways for improvements: 

(1) classifying and arranging books by KDC, (2) developing a new classification system customized 

to infants and young children.

키워드: 어린이도서관, 영유아, 자료조직, 분류체계, 배가,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 
children’s library, infants & young children, resource organization, classification system, 

library material arrangement, online public cataloging system(O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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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어린이 교육은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중

요한 국가적인 사안으로써 어린이 교육의 사회

적 책임을 맡고 있는 여러 기관 중 하나가 바로 

도서관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 비해 이용자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의 이용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

을 이용하는 영유아1)에게도 해당된다(방혜욱, 

2012). 도서관에서 영유아가 갖는 경험이 점차 

강조되면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2003년에 뺷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y Services)뺸(IFLA, 2015)을 발표한데 

이어 2008년에는 뺷영유아를 위한 도서관 서비

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Babies and Toddlers)뺸(IFLA, 2014)을 발표

함으로써 어린이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영유

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준 바 있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

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사단법인 국민독서문

화진흥회가 주관하는 ‘2015 내 생애 첫 책’ 시

범사업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전국 19개 기초지자체, 29개 협약도서관을 통

해 진행되었다. ‘2015 내 생애 첫 책’ 지원 사업

은 영유아의 생애 첫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생후 6개월∼36개월의 영유아

에게 그림책과 기념품을 담고 있는 책 보따리 

10,496개를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학부모 독서 

교육 프로그램에 총 1,396명이 참여하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도서관이 좋아요’ 프로

그램에는 1,472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

리되었다(뉴스와이어, 2016.3.10). 

한편, 2015년 1월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꿈나

무 영유아도서관’이라는 영유아전용도서관이 개

관하였다. 그동안 영유아실은 어린이실 내에 일

부 공간으로 마련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꿈

나무 영유아도서관’은 영유아만을 위한 전용공

간으로 탄생하면서 새로운 영유아도서관의 개념

을 제시하였다. 꿈나무 영유아도서관은 영유아

들이 책과 놀이를 통해 인지력을 발달시키고 독

서습관 형성 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용 도서는 물론 

놀이대와 수유실과 같은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점차 도서관에서 영유아들이 중요

한 이용자 집단으로써 인식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현황조사 혹은 프

로그램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윤희정, 2011; 

조지운, 2012; 방혜욱, 2012; 강경신, 2013), 영

유아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자료를 대상으

로 하는 자료조직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면서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체계적인 자료조직이 필수적인 선결과

 1)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출생 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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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들을 위한 자료들은 성

인이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자료와는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효과적인 이용

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조직에 대한 연구는 반

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J시에 소재한 8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을 대상으로 분류, 배가,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의 측면에서 자료조직 실

태를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영유아실만의 자료조직에 초점

을 둔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에

서 어린이도서관 혹은 학교도서관 환경에서의 

자료조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어린이 자료의 분류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분

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KDC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하고자 한 연구들은 오랫동안 지속적

으로 수행되어 왔다(정연경, 최윤경, 2009). 이윤

선(2002)은 사서 교사를 대상으로 분류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학교도서관을 위한 KDC 간략

판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권달영

(2008)도 KDC 제4판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어

린이도서관 분류표인 파랑새 분류표, 느티나무 

분류표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KDC 간략판을 제안하였

다. 김정현과 김연례(2003)는 총류(000)와 문

학류(800)를 중심으로 어린이 자료의 부분에 

적합한 KDC의 수정전개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정현(2004)은 학교도서관에 실제로 소장된 

문헌의 KDC 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

으로 사회과학류(300)와 순수과학류(400)를 중

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김정현

과 문지현(2007)은 느티나무 분류표와 파랑새 

분류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 

전용분류표 개발을 위한 기본사항을 제안하였

다. 후에 문지현(2008)은 국내외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사용 현황 및 분류 내용을 조사하고 일

부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관개발 어린이

도서관 분류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분

류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김천숙(2005)은 국내 

공공도서관 42곳, 사립어린이도서관 14곳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림책을 효과적

으로 분류하기 위해 KDC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도서를 위한 분류체계를 

배가 혹은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조직의 문제를 보다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

들도 있다. 정연경과 최윤경(2009)은 국내 51개 

어린이도서관의 KDC 적용 현황 조사와 부모

와 어린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실시

한 결과를 바탕으로 KDC 개선 방안을 분류체

계 부문과 배가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분류체계 부문에서는 특정 기호에 집중되는 주

제를 분산시키고, 다양한 어린이 문학 장르를 

반영하고, 학제적 주제에 대한 주기 및 분류지

침을 제공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배가 부문

에서는 분류기호를 간략화하고 어린이가 이해

하기 쉬운 저자 기호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료 

배열 방법과 청구기호에 대한 이용자 친화적 접

근을 제안하고, 연령 구분 조기표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반영한 컬렉션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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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령(2012)은 부산․울산․경남지역 17개 

어린이도서관의 분류, 배가, 목록을 중심으로 

자료조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어린이도

서관에서 KDC로 분류․배가하고 있으며 도서

기호는 수입순기호의 사용이 늘고 있으나 여전

히 저자기호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분류 측면에서는 KDC 체계에 준하여 어

린이도서관을 위한 전문분류표를 개발하고, 배

가에 있어서는 청구기호에 사용되는 도서기호

를 수입순기호 보다는 저자기호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임기수(2012)는 국내 35개 어린이도서관의 

그림책 분류 및 배가 상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서 조사대상 도서관들은 KDC를 근간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배가는 자관의 이용자와 

공간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편리성을 고려하여 

연령별, 서명의 자모순, 출판사별 등으로 다양

하게 배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림책의 특성을 살린 별치기호를 적극 활용하

는 방법, 자관에 맞는 레이블을 적절하게 사용

하는 것, 장르와 종류를 고려하여 주제별로 분

류하는 것, 그리고 전집의 경우 총서보다는 개

별 도서별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였다. 

1.3 해외 사례 

미국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 어린이 

장서는 크게 픽션(fiction)과 논픽션(nonfiction)

으로 구분되며, 픽션은 동화, 어린이 소설 등으

로 세분될 수 있다. 어린이 장서는 전통적으로 

DDC로 분류하되, 픽션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

으로, 논픽션은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Solomon, 1997). 저자가 창작

한 허구의 이야기를 담은 픽션을 저자명에 따

라 배열하는 것은 미국 어린이 문학의 작가주

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독자들이 어릴 때부터 특

정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논픽션은 DDC 번

호가 포함된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함으로써 유

사한 주제의 책을 한데 모으는데 매우 유용하

다(Jackman, 2014).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어린이 장서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DDC 대신에 새로운 분류체

계와 배가방식을 도입하는 도서관이 점차적으

로 늘고 있다. 이러한 사례의 하나로 Darien 공

공도서관의 First Five Years Project를 수 있

다. 이 도서관에서는 2009년에 0-5세 영유아들

을 위한 First Five Years Collection을 재조직

하면서 픽션을 DDC가 아닌 어린이의 관심사로 

구성된 10개의 주제로 분류하였다(Parrott & 

Gattullo, 2013): (1) Favorites, (2) Concepts, 

(3) Rhymes and Songs, (4) Growing Up, (5) 

Nature, (6) Transportation, (7) Celebrations, 

(8) Stories, (9) Learning-to-Read, (10) Parents- 

material. 이 도서관에서는 각 도서를 1차적으

로 이 주제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고 2차적으

로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도

서의 책등라벨에는 주제와 저자명을 표시하고, 

하단에 각 주제에 해당하는 색깔 띠지를 부착

하여 시각적으로 같은 주제의 책들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논픽션

을 위한 자료조직은 Dewey Hybrid Model 혹은 

Dewey Lite라 부르는데 1차적으로는 Animals, 

Create, Facts, Fun 등과 같은 9개의 대범주 카

테고리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여 해당 색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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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부착하고, 2차적으로는 청구기호를 기준으

로 배열하고 있다(Parrott & Gattullo, 2013). 

책등라벨에는 대범주 카테고리와 이와 관련된 

DDC 번호를 병기하여 이용자들이 DDC에 익

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Darien 도서관의 분류 및 배가 방식의 장점

은 첫째,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주제별로 자료

를 한데 모을 수 있고, 둘째, 그 주제들을 숫자

나 코드가 아닌 자연어로 표현하며, 셋째, 색깔 

띠지라는 시각적인 단서를 통해 이용자들이 서

가에 접근하여 원하는 자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직관적이고 

어린이 친화적인 분류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 

이 도서관의 대출율이 80%나 상승하는 등 매

우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Darien 도서관의 성공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Ethical Cultural Fieldston School의 사서 4명

은 2011년에 어린이 장서를 위한 Metis 분류체

계를 개발하였다(Kaplan, Giffard, Still-Schiff, 

& Dolloff, 2013). Metis는 Darien 도서관의 분

류체계와 유사하게 어린이의 관점에서 설계된 

26개 대범주를 사용하며 유아부터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

록 개발되었다. 책등라벨은 3가지 요소를 포함

하는데 (1) 별모양 혹은 동그라미 도양의 스티

커(픽션과 논픽션을 구별하기 위함), (2) 청구

기호, (3) 각 대범주를 표시하는 그림 띠지가 

그것이다. 그림띠지는 단순히 색을 표시하는 

색깔 띠지와는 달리 Pets 범주를 뜻하는 그림

띠지에는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등 해당 주제

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Metis는 대상 어린

이 연령 범위가 넓고 범주가 세분화되어 있다

는 장점으로 인해 어린이전문 사서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최근 미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

관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밖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학교도서관 장서를 

SF, 판타지, 모험, 스포츠, 유머 등 장르별로 분류

한 사례(Jackman, 2014; Hembree, 2010), 그리

고 Accelerated Reader(AR) scores 나 Lexile 

scores와 같은 읽기 난이도 수준에 따라 분류한 

사례도 있다. 

한편,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

은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어린이들과 보호자들

이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정진수(2009)가 분석한 

미국의 공공도서관과 어린이전문도서관의 온

라인목록검색시스템들은 자료의 내적 접근접

(서명, DDC, 주제명 등)과 외적접근점(저자정

보, 읽기 난이도 지수, 문학상 수상 작품 등)을 

모두 풍부하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특정 도서를 

찾는 경우, 그리고 모호한 정보요구를 갖고 있

을 경우에 상관없이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찾

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어린이 목록만을 검

색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제명 검색에 있어서 

기존의 주제명표목표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검색하는 주제들만을 선별하여 브라우징을 가

능하게 하는 등 어린이 장서에 특화된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영유아실의 자료

조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J시에 소재하고 있

는 시립도서관을 분석대상 도서관으로 선정하

였다. J시에는 2016년 5월 현재 총 10개의 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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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독립적인 

영유아실을 갖추고 있는 8개 도서관을 대상으

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인 모든 도서관

에서 어린이실 담당 사서가 영유아실을 관리하

고 있었다. 분석대상 도서관의 어린이실/영유아

실 장서량 및 전용면적은 <표 1>과 같다. F도서

관에서는 영유아실이 어린이실과 다른 층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도서관에서

는 어린이실 내에서 물리적인 구분을 통해 영유

아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은 분석대상 도서관 어

린이실 담당 사서 및 영유아실 이용자들인 부

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재 전반

적인 영유아실 자료조직의 현황, 그리고 관리

자 및 이용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내의 배가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

여 서가를 관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목록

검색시스템을 조사하여 이용자들의 자료 접근

점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배가 정보가 

온라인검색 결과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사서와의 인터뷰는 2015년 10월 7일부터 11

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평균 소요시

간은 40분이었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터뷰 질문지는 3개 영역에서 10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영유아실 자료에 현재 

사용 중인 분류법의 장단점 및 이용자들의 분

류표 이해 정도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분류 영

역, 영유아실 자료의 배가방법과 띠지 사용의 

도서관 장서량(권)* 전용면적(㎡)**

A 어린이실 38,565
어린이실

196
영유아실

B 어린이실 35,170
어린이실 160.56

영유아실 41.4

C 어린이실 38,437
어린이실 222.48

영유아실 93.6

D 어린이실 41,802
어린이실 261.1

영유아실 113.5

E 어린이실 31,548
어린이실 160.38

영유아실 82.75

F
어린이실 25,519 어린이실 454.18

영유아실 14,959 영유아실 311.98

G 어린이실 19,612
어린이실 227.22

영유아실 75.05

H
어린이실 9,313 어린이실 158

영유아실 4,117 영유아실 78.3

 * F, H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들은 영유아실의 장서량을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고 어린이실 장서에 포함하고 있기에 

어린이실 장서량만을 표시하였음 

**A 도서관은 영유아실 전용면적을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음 

<표 1> 분석대상 도서관의 어린이실/영유아실 장서량 및 전용면적



공공도서관 영유아실 자료조직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91

영역 질문 내용 문항 수

영유아실 자료의 분류

∙사용하는 분류체계

∙현 분류체계에 대한 만족여부와 장단점 

∙이용자들의 분류체계 이해 정도

3

영유아실 자료의 배가

∙사용하는 별치기호 

∙자료의 배가방법

∙사용하는 띠지

∙이용자들의 띠지 이해 정도

∙현 배가 방식의 장단점 

5

영유아실 자료의 온라인 목록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의 유무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의 이용편의성
2

합계 10

<표 2> 사서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과 내용

장단점, 이용자들의 띠지 이해 정도에 대한 의

견 등을 포함한 배가 영역, 영유아실 자료 검색

을 위한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의 유무 및 온라

인목록검색시스템의 이용편의성 등을 포함한 

온라인목록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영유아 프로그

램에 참여한 조․부모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

여 이를 허락한 25명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2016년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

지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평균 소요시간은 15분

이었다. 이용자 인터뷰 질문은 총 10문항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서 인터뷰 결과 J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배가로 확인

되어 이용자 인터뷰에서는 이 영역에서 집중적

으로 질문하였다(<표 3> 참조). 

인터뷰에 응답한 사서 9명 중 여성은 8명

(88.9%), 남성은 1명(11.1%)이었고, 연령은 20

대가 3명(22.2%), 30대가 4명(44.4%), 40대가 

3명(33.3%)으로 분포하였다. 어린이실 근무경

력은 1년 미만이 4명(44.4%), 1년 이상 3년 미만

영역 질문 내용 문항 수

영유아실 이용 경험

∙J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 이용 경험

∙타 도서관 영유아실의 이용 경험

∙자료 찾기에 있어서 어려움 

3

영유아실 자료의 배가

∙출판사별 배가의 이해 정도

∙도서 선택 시 출판사의 중요도

∙출판사별 배가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

∙배가방식에 대한 만족도

∙선호하는 배가방식

5

영유아실 자료의 온라인 목록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 이용 정도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 이용의 만족도
2

합계 10

<표 3> 이용자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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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년 이상 5년 미만이 각각 2명씩(각 22.2%), 

그리고 5년 이상이 1명(11.1%)이었다. 

이용자 인터뷰 대상자는 여성 23명(92.0%), 

남성 2명(8.0%)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을 살펴

보면 미취학 아동의 부모로 30대인 경우가 12

명(4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용자들이 

6명(24.0%), 20대가 5명(20.0%), 50세 이상이 

2명(8.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연령

층에 대해 문의한 결과 늦은 결혼으로 출산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영유아실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나 학교에서 과제

로 내주는 권장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

아서 자녀가 미취학 어린이가 아님에도 영유아

실을 주로 이용하거나, 동반한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 가장 어린 아이의 연령에 맞춰서 영유

아실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50세 이상

은 조부모가 손자를 동반한 경우로 확인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날에 영유아실 이용 경험이 

처음이었던 이용자는 1명(4.0%)이었고 1년 이

상 3년 미만의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명

(48.0%), 1년 미만이 7명(28.0%), 3년 이상이 

5명(20.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조직 실태 분석

3.1 분류 실태 

분석대상 도서관 영유아실에서는 어린이 자

료 분류를 위해 모두 KDC 제4판을 적용하고 있

으며 일부 문학 장르나 새로 신설된 주제에 대

해서는 제5판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도서기호는 모두 장일세도서기호법을 사용

하고 있었다. 사서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J시 

시립도서관의 자료들은 본관도서관에서 일괄

적으로 외부업체에 맡겨 구매하고 있고 구매업

체에서 청구기호까지 부여한 상태로 도서관에 

입고되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들이 동일한 분류

체계와 도서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을 들

을 수 있었다.

현 분류체계에 대한 만족여부 조사 결과, 사

서들은 영유아실에서 KDC를 사용하는데 있어

서 별다른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동목

록의 이용을 위해서는 KDC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았

을 때에도 KDC가 이용자들이 가장 잘 이해하

는 분류표이기 때문에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사서들에게 다른 분류표로 변경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9명중 8명이 변

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의 사서만이 

KDC보다 어린이 도서에 더 적합한 분류법이 있

다면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3.2 배가 실태 

3.2.1 현재 배가 방식 

J시 시립도서관들은 KDC를 기반으로 분류하

고 있지만 배가는 청구기호순이 아닌 출판사명 

자모순 배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00년 

경 한 사서가 근무하던 도서관에서 그림책 배

가의 효율성의 도모하고자 처음 실시하였고 이

후에 주변 지역 타 도서관 사서들이 이 방식을 

따라함으로써 현재는 J시 전체 시립도서관 영

유아실의 배가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출판사별 배가는 모든 책에 적용하여 배

가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량이 많거나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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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즐겨 찾는 주요 출판사의 도서들에 한하여 

출판사명이 적힌 띠지를 부착하여 배가를 실시

하고 있으며 주요 출판사의 종류는 도서관별로 

상이하였다. <그림 1>은 A도서관 유아실의 출

판사별 배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들은 출판사별 배가에 해당하지 않는 책

들을 일반적으로 청구기호 순으로 배가를 하고 

있었다. 또한, 장서가 밀집되어 있는 800번대(문

학) 도서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이용자의 자

료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색깔띠지2)

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도서관에서는 

KDC 800-810번 대까지는 빨강띠지, 820-830번 

대는 검정띠지, 840번 대는 파랑띠지, 850-890번 

대는 녹색띠지, 나머지 번호는 노랑 띠지로 부착

하여 구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색깔 구분은 결국 

KDC의 800번대 도서의 국가 분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2>는 H도서관의 빨강, 녹

색 색깔띠지의 서가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 A도서관 유아실의 출판사별 배가 모습

<그림 2> H도서관 색깔띠지 서가 모습

 2) 색깔띠지, 색깔 레이블, 색깔 라벨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도서관 사서들이 

‘색깔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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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도서관과 E도서관은 이러한 일반

적인 배가 형태에서 다소 벗어난 방식을 채택

하고 있었다. B도서관은 주요 출판사에 해당하

지 않는 책들을 청구기호 순이 아니라 다시 출

판사별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이에 해당하는 색

깔띠지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판사명

의 자음순으로 ㄱ~ㄹ에 해당하는 도서들에 

빨강띠지, ㅁ~ㅅ은 파랑띠지를 부착하고 있었

다. 이에 따라 주요 출판사의 도서들은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이 함께 배가되고 있으

나 기타 도서들은 출판사명의 자음이 동일한 

도서들이 한데 배가되고 있었다. B도서관 배가

의 또 다른 특징은 장서량이 많은 출판사나 색

깔띠지 내에서는 자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번

호 순으로 배가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3> 

참조). 그러나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책들

은 청구기호 순으로 배가되고 있다. 

E도서관에서 출판사명의 자모순으로 배가하

는 방식은 다른 도서관들과 유사하지만 특별히 

한국동화(813,8)와 영미동화(843.8)에 해당하

는 책들을 ‘한국동화’와 ‘영미동화’ 띠지를 부착

하여 출판사별 서가의 ‘ㅎ’과 ‘ㅁ’ 부분에 마치 

출판사 이름인 것처럼 함께 배열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영아용 도서들을 

크기별로 구분하여 배열하고 있다. 이는 영아책 

중에 크기가 작은 책들이 많고 영아실 구축시 

크기가 다른 서가들로 구성하다 보니 청구기호 

순이 아닌 서가에 맞춰 도서의 크기를 기준으로 

배가를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밖에 분석대상 도서관들은 <표 4>와 같이 

영아용 도서, 신간도서, 전집, 북스타트용 도서 

등에 별치기호를 부여하여 별도로 배가하고 있

었다. 특히 영아용 도서의 경우에는 모든 도서

관에서 유아책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아’ 띠지

를 부착하고 있었다. 

별치기호 도서관 수

영아책 별치 8

신간도서 별치 8

전집 별치 7

북스타트용 도서 별치 6

권장도서 별치 3

전시도서 별치 1

동아리 수업용 도서 별치 1

<표 4> 별치기호의 종류

<그림 3> B도서관 도서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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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배가 방식

A, C, F, G ∙청구기호 순 배가 

B ∙출판사명 자모순 배가 후 자체 일련번호 순 배가 

D

∙청구기호 순 배가

  예외1) 한국동화(813.8)과 영미동화(843.8) 책들은 주요 출판사 도서 중 ‘ㅎ’과 ‘ㅁ’ 사이에 함께 배가 

  예외2) 전집은 총서명의 자모순 배가 

E
∙청구기호 순 배가

  예외1) 영아 도서는 도서 크기에 따른 배가 

<표 5> 주요 출판사에서 출간되지 않은 도서에 대한 배가 방식

모든 J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에서는 주요 

출판사의 도서에 대하여 1차적으로 출판사명 

자모순 배가 후 2차적으로 청구기호 순 배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출판사에서 출간되

지 않은 도서들에 대한 배가 방식은 자관마다 

조금씩 다르다(<표 5> 참조). 

3.2.2 현 배가 방식의 장단점 

어린이실 사서 8명과의 인터뷰에서 도출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판사별 배가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은 첫째, 도서를 정

리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영유아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겪는 가장 어

려운 점 중 하나는 이용자들이 서가에서 빼내

는 도서의 양이 다른 자료실에 비해 많다는 것

이다. 그런데 영유아 도서의 특성상 두께가 얇

고 크기가 다양하여 책등의 청구기호를 식별하

여 제 위치에 다시 꽂는 방식은 시간상 매우 비

효율적인 반면, 출판사 자모순 및 색깔띠지에 

기반한 배가 방식은 도서의 정리와 재배가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

서들은 이를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둘째, 도서관 취약 계층들도 이용이 용이하

다. 영유아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아

직 글씨를 모르는 미취학 어린이이며 보호자를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부모가 동

반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글씨를 

아직 모르는 아동,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른들에

게도 색깔로 서가를 구분해 놓는 방식이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청구기호를 들여다보는 것에 

비해서 편리한 방식이라고 사서들은 응답하였

다. 또한 청구기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용

자들 역시 출판사나 색깔띠지의 배가 방식을 이

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는 응답이었다.

셋째,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출판사의 책을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세계명작과 전래동화

의 경우에는 다수의 출판사에서 동일한 내용의 

책을 출판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유사한 내용

의 책들 중에서 신뢰할 만한 출판사의 책을 선

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용자들에

게는 출판사별로 책들을 한데 모아 놓는 방식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 배가방식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

고 단점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

다. 첫째, 영유아실을 처음 방문한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출판사별 배가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

여 사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

였다.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은 대부분 청구

기호 순 배가에 익숙한 이용자들로서 출판사별 

배가 방식에 당혹스러워하고 어려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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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사서들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인

지하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해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서들은 이용자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도

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내문을 읽어보거

나 사서에게 한두 번 도움을 받은 이후에는 곧 

적응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특정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찾는 것이 

어렵다. 최근 유아가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교육방식인 ‘프로젝트 수

업’이 요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붐을 이루고 있

다. 이에 따라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여 관련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오기와 같은 과제도 주어

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받은 유아가 보호자

와 도서관을 방문할 경우, 원하는 주제의 책들

이 출판사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가의 여러 

곳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셋째,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청구기호 순 배가는 청구기호라는 단일한 기준

으로 배가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J시 시립도

서관 영유아실에서는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배열순서의 기준이 두개 이상인 경우가 

많고 비일관적인 부분도 많아서 이용자에게 혼

동을 주고 있다. 

넷째, 도서관 간 배가 방식의 일관성이 부족

하다.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최고야>라는 아

동 도서를 찾기 위해서 한 도서관에서는 ‘빨간 

띠지’ 서가를 찾아야 하고 다른 도서관에서는 

출판사별 서가에서 ‘킨더랜드’를 찾아야 하고 

또 다른 도서관에서는 별치기호 ‘S'가 부착된 

전집 서가를 찾아야만 한다. 이는 ‘킨더랜드’라

는 출판사가 한 도서관에서는 주요 출판사로 

분류되어 출판사별 배가 방식에 따르고 있지만 

다른 도서관에서는 주요 출판사에 속하지 않아

서 미국동화에 해당되는 색깔띠지를 부착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도서관에서는 전집으로 

분류돼 별도의 별치기호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사서들은 어린 유아

를 동반하는 부모들이 주로 집에서 가까운 하

나의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가 방

식에 있어서 도서관 간의 통일성은 크게 문제

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반면, 일부 사서들은 

도서관 간의 비일관성이 이용자의 검색 효율성

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사서들은 현 배가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의 편리성 때문에 현 체제를 고수하고 있

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근무 경력이 짧은 일부 

사서들은 본인들도 처음에는 이 방식에 적응하

기 어려웠음을 토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현 배

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3.2.3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배가 방식 

영유아실을 이용하는 부모들과의 인터뷰 결

과, 출판사별 배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48.0%로 

가장 높았다(<표 6> 참조). 그 이유로는 특별히 

더 신뢰하는 출판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는 출판사별 배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만 유아의 경우에는 출판사별 배가가 더 이용하

기 편하다는 응답을 한 이용자가 다수 있었다. 

또한 J시 시립도서관에서의 이용 경험이 쌓이면

서 출판사별 배가 방식에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

낀다는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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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배가 방식 응답자수 비율(%)

출판사별 배가 12 48.0

주제별 배가 6 24.0

청구기호 순 배가 4 16.0

기타 3 12.0

합계 25 100.0

<표 6> 이용자 선호 배가 방식

출판사별 배가방식 다음으로 선호하는 배가 

방식은 주제별 배가로 응답자 중 24.0%가 이를 

선택하였다. 이들은 KDC 분류가 아닌 아이들

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

여 관련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

었다. 예를 들어, 동물이나 로봇, 자동차, 우주에 

관한 책 등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고 자주 찾는 

책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답변이었다. 

특히 아직 스스로 책을 읽지 못하는 유아들의 

경우, 좋아하고 관심을 보이는 영역이 생각보

다 다양하지 않으며 좋아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집착에 가까운 애착을 느낀다

고 답변하였다. 결국 영유아가 좋아하는 주제

의 책만 지속적으로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

에 매번 같은 주제의 책을 찾기 위해 보호자는 

서가를 이리저리 헤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많이 선호하는 배가 방식은 청구기

호 순 배가로 16.0%의 응답자가 이를 선택하였

다. 청구기호 순 배가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출

판사별 배가 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

려우며,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을 통해 책의 위

치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구기호가 뒤

섞인 출판사별 배가 방식보다는 청구기호만 알

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청구기호 순 배가를 

선호한다는 답변이었다. 

기타 소수 의견으로는 초등학생들이 학년별

로 권장도서가 나뉘어 있듯이 유아들도 연령별

로 이용하기 적당한 책이 나뉘어 있었으면 좋

겠다는 이용자도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영

아책을 영아의 발달 단계에 맞게 개월 수로 책

이 구분되기를 바라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의

견으로는 아이에게 새로 나온 책 위주로 보여

주기 위해 책의 입수순 배가를 원하는 이용자

도 있었다. 

3.3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 

3.3.1 온라인 검색과 브라우징 

영유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서가

에 접근하여 브라우징을 통해 도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자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

의 이용 정도를 물어본 결과 대체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호자들이 검색을 통해 책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권장도서로 지정

한 도서를 찾고자 경우에 검색시스템을 이용하

는 경우가 있으며,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

교 등에 간 동안 보호자 혼자 도서관을 방문하

여 책을 빌릴 때에도 미리 도서를 선정하고 검

색을 통해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검색시스템

을 이용하기 보다는 서가에 직접 접근하여 훑어

보면서 자녀가 관심을 보이는 도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과거에 비해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

해 책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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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징과 검색의 비율이 다르다고 응답한 사

서들도 있었다. 즉, 이용자가 많고 주택가나 학

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검색을 하는 이용자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보호자 연령층이 높거

나 이용자 수가 적은 곳에서는 브라우징을 하

는 이용자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유아실에서 브라우징을 하는 경우와 검색

을 하는 경우의 수를 정확히 비교할 수 없고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 이용자의 수가 적어서 일반

화할 수는 없으나 영유아실에서도 온라인 검색

을 통해 책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

이며, 이에 따라 온라인검색시스템의 검색 결과

가 배가 위치를 정확히 지시해주어야 할 필요성

이 높다고 하겠다. 

3.3.2 온라인 검색 결과 분석

분석대상 도서관들은 모두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을 쓰고 있으며 도서관자동화 프로그램으

로 KOLASⅢ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J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단일한 온라

인목록검색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용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개별 시립도서

관 혹은 전체 시립도서관의 어린이실/영유아실 

자료 목록을 망라적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

다. 하지만 개별 도서관 내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KOLASIII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자

관의 자료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

라인목록검색시스템은 검색 범위를 특정한 도

서관의 어린이실이나 영유아실로 제한할 수 있

는 옵션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장서를 위한 특화

된 기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순검색 

접근점은 구분(단행본, 연속간행물, 기사), 언

어, 자료 형태, 발행년도가 전부였으며 상세검

색에서도 표제, 저자, 표준번호, 분류번호 등의 

접근점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나 전체

적으로 볼 때, 자료의 서지사항에 근거한 내적 

접근점만 제공되고 있었다. 

분석대상 도서관들은 출판사별 배가를 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청구기호만으로 원

하는 책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용자가 특정 도서를 온라인목록을 통해 찾고자 

할 때 검색 결과에 배가 상태에 대한 정보가 충

분히 제공되어야만 원하는 도서를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25명의 이용자 중 12명

은 온라인목록검색결과에 대해 매우 강한 불만

족을 표현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책의 위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그림 4>는 <우리 아빠가 최

고야>라는 책의 온라인 검색 결과이다. 이 책은 

모든 도서관에서 영유아실에 배치되어 있으나 

검색 결과에서는 이것이 표시되지 않은 도서관

이 많았다. 1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에서 검

색시스템은 어린이실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검색 결과를 가지고 어린이실에서 

자료를 찾아 헤매다가 뒤늦게 분리된 공간인 

영유아실을 찾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둘째, 서명 뒤 각괄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 

하여 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괄호

는 출판사별 분류에 해당되는 도서라면 출판사 

명이 표시되어 있고, 색깔띠지 서가에 해당되

는 도서라면 해당 색깔이 표시되어 있고, 그 이

외에 자관만의 띠지를 부여한 도서관이라면 그 

서가에 해당하는 띠지의 이름이 각괄호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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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일 서적에 대한 온라인 검색 결과

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청구기호가 아닌 이 각

괄호를 우선으로 확인해야 원하는 도서가 위치

한 서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인터뷰 대상자 25명 중 각괄호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이용자는 겨우 10명에 불과했으며 이들 또

한 도서관을 이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야 각괄호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답변

하였다. 

셋째, 각괄호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해도 실

제 색깔띠지와 검색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

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 도서는 검색 결과에

서는 빨강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노

란 띠지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용

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연구자가 여러 권

의 책을 검색해본 결과 모든 도서관에서 각괄

호의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

수 발견되어 이러한 오류가 전체적으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출판사별 배가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용자들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자녀의 학교에서 과제로 정해준 

권장도서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만 어린이실이나 종합자료실에 비해 검색을 한 

후 서가에서 책을 찾는 일이 너무 어려워 여러 

번 실패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은 찾고자 하는 도서의 목록을 적어와 바로 사

서나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주며 찾아달라고 한

다고 답변하였다. 

여러 이용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도서관에서 검색 및 배가 방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석 대상 도서관들 중 검색대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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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게시하여 각괄호 및 도서검색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4곳에 불과하

였으며, 이마저 영유아실만을 위한 안내가 아닌 

전체 도서관 안내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읽어보지 않는 이용자는 그 내용

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그 내용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방식을 이해하지 못

했다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 이용

자는 이용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도서관 

한쪽 벽면에서 상시적으로 상영할 것을 제안하

기도 하였고, 다른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방법

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용방법 동영상 

시청을 완료한 이용자들에 한해서만 도서 대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 

4. J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 자료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J시 시립도서관들은 영유아 도서에 KDC를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배가는 출판사별 배

가 방식을 채택하여 분류와 배가 방식이 이분

화되어 있으며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에는 정

확한 배가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류, 배가, 온라인목록검

색시스템 간의 유기적이지 못한 운영은 이용자

가 원하는 도서를 발견하고 접근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도서관들의 자료조직 방식이 애초에 이용

자의 접근편의성보다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데서 비롯된다. 즉, 사서들은 본관도

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청구기

호와 목록을 입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

면서 자관 내에서는 재정리의 편의를 위해 청

구기호에 상관없이 출판사별 배가를 실시하고 

정확한 배가 정보를 목록에 추가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서들은 가능한 현재의 자료조

직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용자들이 이 방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교

육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

다. 그러나 이용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도서관 

이용경험이 많은 이용자들조차 출판사별 배가 

방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에도 강한 불만

족을 드러내면서 사서와 이용자들 사이에 상당

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

서 J시 시립도서관들은 현 체제 내에서 표면적

인 개선을 모색하기 보다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책을 쉽게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

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와의 인터뷰 결과

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방안은 장단

점이 존재하므로 도서관에서는 장서 규모와 이

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방안에 대한 가능

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의 KDC 분류체계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출판사별 배가가 아닌 청구기

호 순 배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도서관

에서 분류와 배가 방식의 분리는 관리의 효율

성을 감소시킨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은 어린이 자료의 배

가에 있어서 KDC 분류를 근간으로 하는 청구

기호 순 배가를 하고 있다. 물론, 임기수(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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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적한대로 KDC가 본래 대규모 공공도서

관이나 대학도서관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소규

모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KDC에 기반한 분류

를 하더라도 청구기호에 의한 배가보다는 그림

책의 특성에 맞는 서명의 가나다순이나 출판사

별 또는 주제별 등으로 배가하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인 배가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J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은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장서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에 따라 출판사별 

배가와 동시에 청구기호나 국가와 같은 다른 

배열기준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이용자

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청구기호 순으로 배가 방식을 

전환하게 되면 분류와 배가의 일원화가 이루어

지고 단일한 기준으로 배가가 실시되어 이용자

의 도서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

다. 그러나 이 방안은 영유아 도서의 대부분이 

KDC의 800번대(문학)에 편중된다는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한계가 있다. 일찍이 

이 문제에 직면했던 도서관들은 KDC를 수정 

전개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부산광역시립시민

도서관처럼 다른 서가는 100구분 하면서 800번

대는 10구분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나름의 자

구책을 강구해 왔다. 그러므로 J시 시립도서관

들도 이러한 선행 사례들을 참고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KDC가 아닌 영유아 자료를 

위한 새로운 분류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사서들은 KDC가 영유아실의 

도서를 분류하는데 최적화된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도서관 간의 자료호환성 면에서, 그리고 

어린이실이나 종합자료실 이용의 연계 면에서 

KDC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응답

하였다. 그러나 DDC나 KDC와 같은 주제 기반 

분류표를 적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용자가 특

정한 자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서가 브라우징을 

통해 원하는 책을 발견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다(Foskett, 1996, p. 26). 따라

서 분석대상 영유아실에서와 같이 출판사별로 

배열하면서 KDC를 부차적인 배열 기준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KDC로 분류하는 것

이 그다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

관의 영유아 자료에 특화된 새로운 주제 분류표

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용자 인터뷰에서도 출판사별 배가 

다음으로 영유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에 

대한 배가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러한 현상은 정연경과 최윤경(2009)의 연구에

서 부모와 어린이 모두 학년별, 연령별 배가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는 정연경과 최윤경(2009)의 연구에서 8-13세

의 초등학생들이 학년별 필독도서나 권장도서

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반면에 나이가 어린 영

유아들은 특정한 주제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시 시립도서관

에서는 향후 면밀한 이용자 요구 분석을 통하

여 영유아들의 주요 관심 주제들을 파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적절한 분류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내에도 파랑새 분류법이나 느티나무 

분류법과 같은 어린이도서관 전용분류표가 존

재하므로 이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분류표들은 국내 어린이도서관 현장의 실제적

인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나름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과 논리적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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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고된 바 있으므로(문지현, 2008) 신중하

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새로운 분류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문제점은 자료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서 규모가 큰 도서관에 부담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영유

아실에 특화된 분류표를 마련함으로써 한 도서

관 내에서 KDC와 영유아용 분류표로 분류체

계가 이원화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arien 도서관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 분

류표에 의한 주제어와 기존의 KDC 번호를 책

등라벨에 함께 병기한다면 사서는 분류목록작

업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KDC 번호에 자연스럽게 익숙

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은 모두 도

서에 대한 주제별 접근을 지원하기 때문에 출

판사명, 저자명 등 주제 이외의 접근점으로 책

을 찾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주제의 

중복이 많고 동일한 도서가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영유아 자료의 경우, 이용자들의 도

서 선정 기준에 있어 출판사가 차지하는 비중

은 작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들이 도서 선

정의 기준으로 출판사의 신뢰도에 의지하는 경

우가 많았다. 하지만 부모들이 세계명작이나 

전래동화와 같은 전집의 선정 시 출판사의 명

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언급한 사서의 답변으

로 미루어 볼 때, 전집을 별치하고 출판사별로 

배열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주제 이외의 다

른 기준으로 도서를 찾고자 하는 부모들이나 

나이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온라인검색목록시

스템에서 다양한 접근점들을 제공함으로써 주

제 기반의 배가 방식을 보완하는 것도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영유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영유아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고조되는 시점에서 

공공도서관 영유아실의 자료조직이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J시 시립도서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J시에 소재하는 8개 시립도서관 

어린이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와 영유아실을 

이용하는 보호자 2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

행하여 분석대상 도서관들의 영유아실 자료조

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이

용자들은 영유아실의 분류와 배가 방식의 이원

화로 인해 자료 접근과 검색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가 방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제

공하고, 사용되는 색깔 띠지의 오류 및 온라인

목록 검색 결과의 오류를 수정하고, 도서의 위

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해결책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지향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분

류에 있어서 KDC를 유지하되, 출판사별 배가

를 청구기호 순 배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분류와 배가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이

용자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두 번째 방안은 영유아 자료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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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새로운 주제 분류체계와 배가방식을 고안하

는 것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방안

은 도서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나 도서관 내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각 방안은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도서관들

은 장서 규모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

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서관들은 영유아 자료 조

직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 Darien 도서관 분류표나 Metis 

분류표는 서가에서의 주제별 브라우징을 목적

으로 고안되었다. 장르별로 책을 찾거나 이용자

의 읽기 능력 수준에 적합한 책을 선택하는 것

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분류표도 있다. 

이렇게 자료조직의 목적이 설정된 이후에야 그 

목적에 적합한 자료조직 방식을 선정 혹은 개발

할 수 있다. 단순히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을 위

해 만들어진 자료조직 방식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J시 

시립도서관들은 이제부터라도 영유아 자료조직

의 취지와 목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용자 친

화적인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인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답변을 

수집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사서 및 이용자

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용자 인터뷰 대상자 

수는 전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만큼의 많

은 수는 아니기에 좀 더 광범위하고 정확한 조

사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이

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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